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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격려물품을 기증하는 아현성결교회 조원근 목사





▲복구현장 둘러보는 KT그룹노조협의회 위원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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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KT그룹노조협의회(의장 : 김해관) 위원장단은 11월 30일(금) 아현사옥 화재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, 이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KT와 KT노동조합을 격려하고 지원물품 등을 전달했다. ��KT그룹노조협의회 이삼재 집행위원장(KT링커스 위원장)은 “안타까운 화재로 KT임직원 분들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”고 운을 뗀 뒤 “KT인의 저력을 믿기에 후유증 역시 금방 떨쳐낼 것이라고 확신한다”며 “KT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그룹노조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”고 강조했다.��한편 이날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쏟아져 현장에 훈훈함을 더했다. 아현사옥 인근의 ‘아현성결교회’ 성도들이 현장을 방문, 빵과 만두 등 복구작업 중인 임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기증했다. �100여 년의 교단역사를 가진 ‘아현성결교회’ 조원근 목사는 “이웃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간식거리를 마련했다”고 설명한 뒤 “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KT가 이번 사고를 딛고 더욱 훌륭하고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거듭나길 저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겠다”고 전했다. ��인근 지역의 자영업, 소상공인들 역시 ‘다행히 생각했던 것 보다 큰 피해는 없으니 너무 심려 말고 건강 챙겨가며 일하라’고 격려, 임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138호, 2018년 11월 30일(금)








아현 피해복구 현장에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 �인근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, “전화위복 삼아 더욱 성장하길”













